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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녹음이 짙던 금정산에 어느덧 가을색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

는 계절에 범어사는 오랜 숙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화엄십찰의 

하나로 창건한 이래, 실로 1400여년 만에 총림으로 승격하는 경사를 맞았기 때문

입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창건이래로 의상, 원효, 표훈, 낭백, 명학 대사와 같은 고승대덕을 

배출하였고, 근대에 들어서는 경허, 용성, 성월, 만해, 동산 큰스님과 같은 선지식을 

배출한 선찰대본산입니다. 여러 선지식에 의해 이어진 수행가풍은 근대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였음은 물론 불교정화운동을 이끌면서 조계종의 오늘을 열어주었

습니다. 

특히 성월스님께서 이곳을 선찰대본산으로 명명하고 당대의 고승 경허스님께서 진

행한 수선결사는 근대 이후 한국불교에서 추진된 총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사수행이 총림이라는 인식 속에 청규를 제정하여 대중화합을 꾀하고 여법

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총림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백장청규

의 정신에 입각한 전형적인 총림을 복원하려 했던 정진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오

늘 금정총림이 서게 되니 실로 100여년에 걸친 서원이 이룩되는 순간입니다. 

총림은 백장 청규로 대표되는 수행정신에 따라 수행과 울력이라는 두 가지의 틀로

운영되며, 수행자로 하여금 견성성불 하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자, 중생을 부처

로 만드는 ‘선(禪) 전문대학’입니다. 이 총림을 이끌고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방장(方丈) 큰스님이며, 총림의 대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지켜야할 규칙

이 청규(淸規)입니다. 

오늘 금정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신 지유 큰스님은 20여년간 조실로 계시면서 제

방의 운수납자들을 지도하시며 선의 정수를 가르쳐주신 큰 스승이십니다. 일찍이 

동산 큰스님의 문하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셨으며 특히 효봉 큰스님께 화두를 받

아 일념정진하신 일은 선가에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법석을 통해 일생동안 백장청규를 몸소 시현해보이신 지유 큰스님을 방장

스님으로 모시게 되면서 비로소 금정총림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방장스

님을 비롯한 금정총림의 모든 사부대중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400여 년 동안 범어사는 그 어느 곳보다 신심 깊은 불자를 배출해온 포교도

량이었으며,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선종대본찰로서 부산과 영남지역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총림의 면모를 갖추게 된 범어사는 부

산과 영남불교의 중흥이라는 과제와 함께 명실상부한 총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금정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취임하시는 지유 큰스님의 지도 아래 생사관문을 

타파하기 위한 치열한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골수에 새기려는 공부가 함께 이

루어지는 조계종 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정총림의 사부대중 모두가 100여년 만에 이룬 서원을 더욱 새롭게 하여 명실상

부한 한국불교 대표 총림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방장스님

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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